
2019 찾아가는 소리축제-월드뮤직 워크숍

참여 학교 모집

전주세계소리축제는 2015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전북 14개 시·군 초·중·고등학교에 

직접 찾아가 대중음악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

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. 청소년들에게 해외의 다양한 월드뮤직 감상 기회 제공하고, 

세계 문화에 대한 수용의 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이번 행사에 전북 도내 학교들의 많은 

참여 바랍니다. 

❒ 행사개요

  ㅇ 행 사 명 : 2019 찾아가는 소리축제 - 월드뮤직 워크숍

  ㅇ 공연기간 : 2019.09.27.~10.08.

  ㅇ 장    소 : 전북 14개 시‧군 초‧중‧고등학교

  ㅇ 프로그램 : 해외 월드뮤직 공연(한국 음악전문가의 해설 포함) 

  ㅇ 공연단체 : 11개국 6개 단체

     ① [아시아 5개국] 아시아소리프로젝트 2019

     ② [스페인&폴란드] 마누 사바테&야누스 프루시놉스키 콤파니아 

     ③ [프랑스] 임페리얼 키키리스탄 

     ④ [폴란드] 마살라 사운드시스템 

     ⑤ [뉴질랜드] 모던 마오리 콰르텟

     ⑥ [한국/일본/아르헨티나] 세렌느 앙상블

       ※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공연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❒ 신청방법

  ㅇ 접수기간 : 2019.05.27.(월)~06.14.(금) 자정까지

  ㅇ 참가대상 : 전북 도내 14개 시.군 지역 내 초.중.고등학교

  ㅇ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https://forms.gle/m5NpW8ZWLKr5jPWF9

  ㅇ 선정기준

     - 공연 프로그램과 신청 학교 연령층과의 적합성 최우선 고려

     - 참가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 반영

     - 기존 사업 참여 현황 참고

  ㅇ 결과발표 : 2019.06.21.(금) 축제 홈페이지 공지(선정학교는 개별 공지)

  

 ❒ 문의

  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 프로그램팀 찾아가는 소리축제 담당

   063-252-8356 / soriprogram5@sorifestival.com



단체명
아시아소리프로젝트 2019 

Asia SORI　Project 2019
국가 아시아 5개국 연합

일정 9/27(금), 9/30(월), 10/1(화) - 총 3회

사진

단체

소개

아시아 5개국 전통음악가들이 한데 모여 선사하는

아시아 음악과 문화 이야기!

몽골, 베트남, 인도, 인도네시아, 아르메니아, 한국의 음악가들이 참

여하며 문화동반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. 

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약 4개월 정도 전주에 체류하며 함께 작곡한 

곡을 선보일 예정이다. 거대한 문화공동체인 아시아의 가치를 담은 

음악 외에도, 각 국의 전통 음악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다. 

https://youtu.be/_yKVDUO1WEU 

추천

연령층
중/고등학교 추천

❒ 출연진 소개



단체명
마누 사바테&야누스 프루시놉스키 콤파니아 

Manu Sabaté&Janusz Prusinowski Kompania  
국가 스페인,폴란드

일정 9/30(월), 10/1(화) - 총 2회

사진

단체

소개

스페인 카탈루냐 전통음악과 폴란드 중부지역 전통 춤곡의 만남

마누 사바테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전통 관악기 그랄라 Gralla를 

기존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, 즉흥의 영역으로 발전시킨 실력 있는 뮤

지션이다. 클라리넷, 베이스 클라리넷과 함께 그랄라(Gralla), 타로타

(Tarota), 테노라(Tenora) 등 다양한 카탈루냐 전통 관악기의 소리를 

직접 들어볼 수 있다. 

폴란드 출신 야누스 프루시놉스키 콤파니아와 함께 카탈루냐 전통 음

악과 재즈, 록을 접목한 현대적인 음악을 선보인다. 현재와 대화하는 

전통음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. 

https://youtu.be/2zpnKQCn3SU?t=57 

추천

연령층
중/고등학교 추천



단체명 마살라 사운드시스템 Masala Soundsystem  국가 폴란드

일정 10/1(화), 10/4(금) - 총 2회

사진

단체

소개

에스노-일렉트릭-펑크 뮤직을 만나보는 시간.

강력한 EDM 비트에 흐르는 월드뮤직의 향연!

마살라 사운드시스템은 2002년 결성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

약 10개의 앨범을 발표해온 실력 있는 폴란드 출신 밴드이다. 이들

은 전 세계의 전통악기(허디거디, 다르부카, 네이 등)와 보컬(흐미 

등)의 멜로디를 현대적의 드럼 루프와 드럼앤베이스(drum'n'bass)와 

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냈다. 전통 악기의 섬세한 멜로디를 놓치지 

않는 동시에 일렉트로닉 음악이 주는 강력하고 폭발적인 에너지 모

두를 담은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. 

https://youtu.be/nxvpLQxf8XQ?t=18   

추천

연령층
중/고등학교 추천



단체명 임페리얼 키키리스탄 Imperial Kikiristan 국가 프랑스

일정 10/2(수), 10/4(금), 10/7(월), 10/8(화) - 총 4회

사진

단체

소개

가상의 제국 '키키리스탄'의 전통브라스 밴드의 

유머가득 재기발랄한 무대!

가상의 제국 키키리스탄에서 온 브라스 밴드 <임페리얼 키키리스

탄>는 엄숙한 분위기의 곡에서부터 흥겨운 행진곡, 그리고 아크로

바틱 연기와 코메디 연기, 춤까지 다양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

한다. 

베이루트, 보고타에서 북부 러시아까지 전세계 30개국 1000여회의 

공연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만나고 있다. 

https://youtu.be/5CL8iyCLHlc?t=11 

추천

연령층
초/중학교 추천



단체명 모던 마오리 콰르텟 Modern Maori Quartet 국가 뉴질랜드

일정 10/7(월), 10/8(화) - 총 2회

사진

단체

소개

다재다능한 네명의 마오리족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

현대화된 마오리족 음악

뉴질랜드 출신 4명의 배우와 뮤지션으로 구성된 모던 마오리 콰르텟

은 훤칠하고 기분 좋은 현대적 마오리 공연밴드다. 따뜻하고 유머러

스한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스토리텔링과 서양식 공연을 융합

해 연기와 음악으로 전달한다. 

다재다능한 마오리 4명의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멋진 하모니, 

그리고 보편적인 유머를 우려내어 전통의 매력과 현대의 화려함이 

섞인 레퍼토리로 뉴질랜드의 음악적 과거와 현재를 조명한다.

https://youtu.be/-d-Av36DJIk 

추천

연령층
초/중학교 추천



단체명 세렌느 앙상블 Serene Ensemble 국가 아르헨티나,일본,한국

일정 10/7(월) - 총 1회

사진

단체

소개

한국(판소리)-일본(고토)-아르헨티나(기타/아코디언) 출신 

세 여성 뮤지션의 매력적인 멜로디를 만나보는 시간

일본 월드뮤직 축제 ‘스키야키 밋 더 월드’를  통해 올해 첫 선을 보

이는 프로젝트 그룹 <세렌느 앙상블>. 전통과 현대음악의 장르를 오

가며 전방위로 활동해온 세 명의 여성 뮤지션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

한데 모였다. 한국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장재효가 함께해 그 음악적 

깊이를 더한다. 

https://youtu.be/-d-Av36DJIk 

추천

연령층
초/중학교 추천


